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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하고나하고같이죽을거다.”
“소하고? 소가먼저죽으면어떡할거예요? 장사치러줍니까?”
“치러줘야지. 내가상주질할건데.”

마른나무한아름씩을나눠지고팔순의농부와마흔의소가저녁
길을 걷는다. 팔순의 지게가 쓸쓸하게 흔들거리고, 마흔의 달구지
가힘겹게워낭을흔들어댄다. 지난해1월에개봉했던영화‘워낭
소리’다.  30년을함께살아온늙은농부와늙은소의이야기를저
예산 스크린에 담은 영화는 300만의 관객을 동원했다. 영화의 첫
장면을청량사에서찍었다. 
수려한청량산의풍경속에자리잡은청량사는신라문무왕3년

(663)에원효대사가창건한절이다. 청량사는높고경사가급해오
르기가쉽지않았다. 유리보전(橢璃寶殿) 앞에는소나무한그루가

석탑을바라보고서있는데, 영화에서는최씨내외가이소나무아
래서석탑을바라보며기도를올린다. 소나무에는전해오는이야기
가있다.  
원효대사가청량사를지을때였다. 스님이사하촌에서농부를만

났는데, 농부는뿔이셋이나달린소를데리고논을갈고있었다. 그
런데소가농부의말을듣지않고제멋대로였다. 스님은농부에게
시주를 청했고, 농부는 흔쾌히 스님께 소를 시주했다. 신기하게도
스님을따라온소는고분고분해지더니청량사불사에필요한목재
와물건을힘든길을오르며모두날랐다. 소는낙성을하루앞두고
그만생을마쳤고, 스님은지금의소나무자리에소를묻었다. 그곳
에서 지금의 가지가 셋인 소나무가 자라났다. 그래서 삼각우송(三
角牛松)이라고한다. 

한국영화임에도진한사투리때문에자막이필요했던영화는화
려한카메라움직임도없고, CG와같은특수효과도없다. 절에가
면 들어야 하는 풍경소리처럼 시종 스크린 뒤에서 들려오는 워낭
소리가배경음악이다.  

소가넘어졌다. 

“나이가많네요?”소를보러온수의사가말했다. 
“한40 가까이됐지. 오래못살지?”
“1년.”
8개월이지난어느날, 최씨는할수없이새일소를사온다. 새끼

를밴암소였다.  
“저늙은소는이제어떻게할참이에요?”
“계속키워야지뭐, 죽을때까지.”

최씨는 평생 소와 함께 살았다. 소와 함께 농사를 지어 9남매를
키웠고, 자동차대신30년을달구지를탔다. 소는가족이었다. 그래
서부인이씨는소만생각하는남편이늘불만이었다. 
“소한테는 맨날 꼴 베어다 주고, 죽 끓여 먹이면서 나한테는 잘
해준거없어.”

수의사가다시왔다.
“할아버지요, 이제는마음의준비를하세요.”
최씨는누워있는소의코에서코뚜레를풀고목에걸었던워낭을

풀어낸다. 
흙위에던져진코뚜레와워낭을바라보던최씨의눈이젖어온다. 

“좋은데가거라!”
소는마지막으로고개를들어주인을바라보고는이내고개를떨

어뜨린다. 팔순의상주는마흔의소를흙에묻고돌아와빈밭에난
달구지자국을바라본다.      

영화에출연한최원균할아버지와이삼순할머니는오래전부터
청량사신도다. 지금은연로한내외대신아들과며느리가절을찾
는다고한다. 세개의뿔을가졌던청량사의소처럼최씨의소도30
년을한가족을위해살다갔다. 모두보살이다. 

최씨내외가힘겹게청량사계단을오른다. 석탑앞에서내외가
부처님께정성껏절을올린다. 
“소죽고없으니까생각이나요?”
“뭐?”
“소가죽고나니까안됐죠? 생각이나요?”
“그럼안됐지뭐. 사람이나짐승이나뭐…, 죽어서까지말할거
뭐있어.”
최씨의투박한손가락끝에워낭이걸려있고, 워낭소리가울리며

영화는시작된다. 글·사진=  박재완기자wanihollo@hanmail.net

영화‘워낭소리’의 촬영지

봉화청량사(淸凉寺)11

“청량사의 소도, 최씨의 소도 모두 보살이었다”

소의무덤에서자라난‘삼각우송’이영화속첫장면인석탑을바라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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